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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동양화법으로 그린 홍콩 배우의 초상
제15회 송은미술대상 수상자 손동현

손동현 작가

제15회 송은미술대상의 대상 수상자로 손동현이 선정됐다. 그는 
제임스 본드, 배트맨, 슈렉 등 할리우드 영화 및 만화영화 
주인공부터 코카콜라 등 동시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아이콘을 
전통 동양화 기법으로 재해석하며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2005년 데뷔한 작가는 이번 수상으로 데뷔 1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부상으로 
상금 2천만 원과 향후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의 개인전 개최, 
2016~17년 영국 델피나파운데이션 레지던시 지원 기회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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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Bone Method〉 지본수묵 212×137cm 2015

수상작 <육협(mà)>(2015) 연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서예가 
사혁(�k)이 동양화의 제작 원칙으로 제시한 ‘육법(mÕ)’을 높은 
무공의 경지에 다다른 협객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동시대 
문화에서 영감받은 외모의 협객들은 각각 ‘기운생동(#û�Õ)’의 
장만옥(<Master Spirit>), ‘골법용필(¨Õ(F)’의 유덕화(<Master 
Bone Method>), ‘경영위치(“ßMn)’의 장국영(<Master Division 
Planning>), ‘응물상형(Éiab)’의 양조위(<Master Correspon-
dence>), ‘수류부채(¨^æi)’의 장화구(<Master Suitability>)다. 
여섯 번째 협객은 ‘전이모사(³û!ë)’의 특징을 담은 현대적 필치의 
한자로 형상화했다(<The Transmission>). 고대 화론이 현대적 
인물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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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pirit〉 지본수묵담채 212×137cm 2015

실제 작가에게 ‘육법’이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선택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참조점일 뿐, 금과옥조는 
아니다.” 그는 각각의 법칙이 추구하는 요소에 어울릴 법한 중국계 
배우를 영화 ‘캐스팅’을 하듯 골랐다. 외모의 특징뿐 아니라 과거 
필모그래피와 스타로서의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작품 
설치 방식에서는 동양적 소품과 표구 방식을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Master Spirit>에서 그림 속 인물이 들고 
있는 부채를 그림 바깥쪽에 실제로 설치하고, <Master Suitabil-
ity>에서 보통 동양화의 테두리를 꾸밀 때 쓰는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테두리를 또 다른 비단으로 마감한 점 등이다. <Mas-
ter Division Planning>에서는 다양한 크기의 족자 그림으로 
인물의 순간이동을 표현했는데, 이것을 두 벽에 드문드문 붙여 
놓은 방식은 만화의 분할 컷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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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송은미술대상〉 전시 전경 2016 송은아트스페이스

작가는 “내게 주어진 전시공간을 하나의 화폭이라고 상상하며 
설치했다”고 밝혔다. 손동현의 이번 수상은 작가의 작업 세계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육협> 속 중국 배우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그는 과거의 유산과 현대의 도상을 
절묘하게 혼합하는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작가는 “좀 더 
가까운 시점의 동양미술사를 건드리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손동현은 198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다방(2010), 
스페이스윌링앤딜링(2014), 갤러리2(201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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